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엄마들의 생생수다Edu 
   talk

노베와 노의지의 관계
고2 문과생입니다. 명문대 수학과에 

입학한 형에게 수학 잘하는 방법을 

물어봤어요.

“일차함수의 이해와 활용, 이차함수의 

이해와 활용, 도형의 방정식에 대한 

개념을 확실히 설명할 수 있어?” 

우물쭈물했죠. 

“중1부터 <수학 Ⅰ>까지의 함수의 

개념이야.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면 

중학교 과정부터 기초를 다져야 

해.” 심화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

고2 겨울방학에 중학 수학이라니? 

떨떠름한 표정을 짓는 저에게 형은 이 

한마디를 남겼어요. “노베의 동의어가 

노의지야. 그것만 기억해.”

1등이 노베라니! 
1학기 때 일이에요. 3월 학력평가를 치르고 ‘멘붕’에 

빠졌죠. 고등학교에서 처음 만났지만 짝이었던 

친구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어요. 그런데 그 친구도 

국어 완전 망쳤다며 자기는 완전 

국어 노베라고 하더라고요. 사실 저는 

노베라는 말도 그 친구에게 처음 들었거든요. 

하지만 얼마 뒤 학력평가 성적표를 받고 

배신감을 느꼈답니다. ‘국어 노베’라며 

엄살떨던 그 친구가 우리 반 1등이더라고요. 

1등이 노베라면 저는 지하 10층쯤 되려나요? 

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왔다고 좋아했던 

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.

내가 왜 노베야?
국어는 2~3등급, 영어는 

3~4등급을 왔다갔다 해요. 

탐구도 5등급을 넘지는 않아요. 

사실 탐구 과목은 본격적으로 

공부해서 시험을 치르지 않았으니 

온전히 제 실력이라고 할 수는 

없잖아요? 앞으로 열심히 할 

예정이니 이제 성적 오를 일만 

남은 거죠. 그런데 엄마는 기본이 

부족해서 성적이 안 오르는 

거라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

아닙니다. 저는 엄마가 그런 

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해가 잘 안 

된답니다. 저는 9등급보다도 

훨씬 위인데 노베라니요? 

저는 그저 노력이 좀 부족할 

뿐이랍니다. 

인강씨! 그러면 안 되지 말입니다
전 과목 기초가 부족한 고1입니다. 학원을 알아보던 중 

‘내신과 수능 한 번에 잡는’ ‘기초 4주 완성’ ‘노베를 위한 ○○ 강좌, 

○○○ 강사’ 라는 인강 광고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무엇보다 실제 인강을 통해 

성적이 올랐다는 후기를 보니 저도 금방 성적이 오를것 같았어요. 하지만 과목별 

첫 수업에서 알게 됐어요. 그들이 말하는 기초와 노베는 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. 

“인강씨, 노베도 서러운데 좌절까지 맛보게 하면 안 되지 말입니다. 

앞으로는 노베의 기준을 분명히 밝혀주세요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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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노베’는 ‘노 베이스’의 줄임말로 기초가 없다는 뜻입니다.  학습 카페에 들어가보면  

‘노베인데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?’ ‘노베인데 좋은 참고서나 학원 좀 소개해주세요.’ 

‘노베인데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?’ 등 노베 관련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. 노베라며 자신을 낮추는 

말 속에는  좀 더 잘하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. 노베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, 함께 들어볼까요?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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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노베’의 동의어는 ‘노의지’(?)


